
 11월 조리원 위생·안전통신교육자료
2023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 안전도 지키고, 식품 폐기물도 줄여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21년 7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

됩니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표시대상 ㆍ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

표시방법

ㆍ 날짜표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

ㆍ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 표시 가능

ㆍ 소비기한을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기대효과

ㆍ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혼란 방지

ㆍ 유통기한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던 식품이 감소하여 소비자, 산업체의 경제적 편익 발생

ㆍ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하여 탄소중립 실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단,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섭취 금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안전한가요?

ㆍ 소비기한은 식품의 맛과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 안전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ㆍ 예시로, 과일주스의 맛이나 품질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이 

10일이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로 정합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식품 관리 시 주의사항

  ㆍ소비기한 도입 이후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용되므로, 보관방법과 날짜를 꼭 확인합니다.

  ㆍ모든 제품은 표시된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냉장 제품의 경우 온도 기준(0~10℃)을 벗어났거나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식품별 보관방법은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월 조리원 위생·안전 통신교육자료를 참고해보세요.

  ㆍ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므로, 조리실에서 정기적인 식재료 재고조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 점검 내용 및 평가제 등 지도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